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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미식품상협회,
고교 및 대학생 

13명에게 장학금 전달

오렌지카운티(OC)

에서 마켓과 리커스

토어를 운영하는 한

인 업주들의 모임인 

OC 한미식품상 협회

(회장 한우태·사진)

가 제 28회 연례 장

학금 수여식을 연다. 

10일(화) 애나하임에 있는 스트로브 디스트

리부팅사(4633 E. La Palma Ave., Anaheim, 

CA 92807)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협회는 

13명의 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500달러씩 장

학금을 전달한다. 

한우태 회장은“올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이 미래에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C 한미식품상협회는 매년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

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400여 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0만 달러가 넘는다.

한편 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당국의 단속

이 심해진 만큼 미성년자 술 판매 등 법에 저

촉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

부했다.

▶ 문의 (714) 615-2324, (949) 202-7038

커뮤니티 소식

용인시 “OC 한국전 참전용사비 건립 지원할 것”

피터 김 씨, 라팔마시장으로 선출 … 2번째

지난달 5일, 풀러턴 시의회가 오렌지카운티(OC) 한

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회장 노명수, 이하 

건립위원회)와 한국전쟁 중 사망한 3만4,000여 명의 

미군 장병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을 위한 상호업무협

약(MOU) 체결을 승인한 가운데 한국 용인시와 민간 

단체가 기념비 건립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를 방문한 

제수스 실바 풀러턴시장과 샤론 쿽실바 가주하원의

원 방문단에게 용인지역 국제라이온스클럽(국제라

이온 클럽 354-B지구)이 마련한 OC 한국전 참전용

사 기념비 건립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풀런턴에 건립되는 OC 한

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용인시도 동참할 것”

이라며“이를 통해 자매도시인 풀러턴시와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O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힐크레스트 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건립위원회는 내년 내에 건립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의 라팔마 시장에 한인 2세인 피터 김

(36) 부시장이 선출됐다.

라팔마 시의회는 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피터 김 현 부

시장을 시장으로 선출했다. 새 시장으로 선출된 김 시장

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해 1년이다.

피터 김 시장 선출자는 2012년 시의원에 처음으로 당

선되었으며 2016년 재선됐다. 2015년에는 한인 최연소 

시장으로 뽑혔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장을 맡는 것

이다.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립위원회는 총 소요예산을 

최소 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29만여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건립위원회 측은 

한국의 보훈처에도 예산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시장 선출자는“다시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시의회와 주민에게 감사하다.”며“라팔마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 시장 선출자는 라팔마시에서 중·고교를 졸업했고, 

UC어바인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한인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 부

위원장 보좌관으로 6년 동안 일했고, 교통안전위원회

와‘이웃 감시’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했다. 

▲ 용인시를 방문한 샤론 쿼크 실바 가주 하원의원(왼쪽)과 제수스 실바 

    시장(오른쪽)이 백군기 용인시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